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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12.3(월) 08:00 보도시점 배포 직후 (총 2매)

담당자 예보센터장 반기성 전화번호
02-360-2200(代)

02-360-2244(2269)

 "Total Weather Service Provider" ::: 케이웨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많은 눈 내린다.

 - 5일(수) 중부 및 서해안 많은 곳 5cm이상 눈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지방과 서해안 대설특보 가능성 높아)

 - 한 주간 잦은 강수(눈 또는 비)와 추위 이어져

1. 수요일(5일) 서울 포함 중부지방 많은 눈
   - 이번 주 수요일(5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이동해 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음.

   - 오늘 기압골이 빠져나가고 난 이후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는 영하 30℃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머물겠고, 5일(수)에는 저기압이 이동해 오며 하층으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눈을 예상함.

   -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충청이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어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5일(수) 예상 적설
       ▪ 중부(강원동해안 제외), 충청이남 서해안, 전북내륙: 3~8cm
          (많은 곳 : 중부산간 10cm이상)
       ▪ 전남 내륙, 경북북부 내륙 : 1~3cm 

       * 대설특보 기준
        ▪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경  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산지는 30cm 이상)
       
       * 신적설 :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새로 쌓인 눈의 깊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하루
                  동안에 눈이 내려 쌓인 눈의 깊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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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서울의 평년 평균 첫 적설일은 12월 4일이며, 지난해에는 12월 21일 이었고,     

5cm이상 눈이 내려 쌓인 날은 평균 1월 3일, 지난해에는 1월 31일 이었음.

[ 참고. 중부 주요도시 평년 평균 및 작년 첫 적설일과 첫 5cm이상 기록일]

        기간

지역

평년 (1981~2010) 작년(2011)

첫 적설 5cm이상 첫 적설 5cm이상

서울 12월 4일  1월  3일 12월 21일  1월 31일

인천 12월 3일  1월  8일 12월 10일 12월 23일

수원 12월 5일  1월 11일 12월 10일 12월 23일

대전 12월 3일 12월 27일 12월 16일 -

 

2. 한 주간 잦은 강수(눈 또는 비)와 지속되는 추위
   - 오늘 점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경기서해안지방에 비가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 된 후 저녁에 서쪽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음. 
   - 기온이 떨어지면서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북부내륙 지방은  
     눈으로 내려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음.
 
   - 7일(금)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눈(남부지방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해기차(대기하층과 해수면의 온도차)  
     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4일(화)와 6일(목), 8일(토)~9일(일)에도 충청  
     이남 서해안과 호남서부 내륙지방에는 강약을 반복하며 자주 눈이 내리겠음. 
 
   - 한편, 오늘 강수가 그친 저녁부터 예년에 비해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고,  
     상공에 유입된 찬 공기가 계속 머물면서 당분간 추위가 지속되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